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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9월 15일 AsiaNet=연합뉴스) 21세기에 일어날 기후 변화와 다른 지구 환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에게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세계 28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지구의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물리학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생물물리학적 

범주는 인류가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안전한 행성 관리 범주’를 의미한다. 

이 지속적 개발의 새로운 접근법은 과학자들이 아홉 가지의 행성 관리 범주를 정의하고 정량화 

하려는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과학저널 네이처지의 다음 호 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스톡홀름 대학교의 스톡홀름 복원센터 소장이자 이번 연구의 선임 연구자인 요한 록스트롬(Johan 

Rockstrom) 교수는 “지구에서의 인간 활동은 상상하지도 못 할 범위의 전세계 환경 변화를 

유발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인류는 지구 환경 보존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하며, 지구 본래의 기후적, 지구물리학적, 대기적, 생태학적 본성을 지켜야만 한다. 

행성 관리 범주의 경계를 넘는 것은 인류를 황폐화 하는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그 경계를 

존중한다면 앞으로 몇 세기 동안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스 조아킴 쉘은후버(Hans Joachim Schellnhuber), 윌 스테픈(Will Steffen), 캐서린 

리차드슨(Katherine Richardson), 조나단 폴리(Jonathan Foley), 노벨 로레아뜨 폴 

크루첸(Nobel Laureate Paul Crutzen) 등의 과학자들은 현재의 지구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고 믿고, 인류 문명 번성을 위한 안전한 외부의 생물물리학적 범주를 정량화 

하려고 시도했다.  

 

우선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능과, 한 번 넘어간다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변화를 

유도할만한 잠재적 경계선을 정의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점들을 

제안했다.  

 

기후 변화, 성층권의 오존, 토지 이용 변화, 담수 이용, 생물학적 다양성, 바다의 산성화, 

생물권과 바다에서의 질소와 인 성분 유입, 에어로졸 증대와 화학적 오염에 이르는 아홉 가지 

범주를 찾아냈다. 연구는 이 범주 중 기후 변화, 생물학적 다양성, 생물권의 질소 유입의 세 가지 

범주에서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각 범주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한 

범주에서 선을 넘어가는 것은 다른 범주에서도 선을 넘을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펜하겐 대학교 지구과학센터의 교수이자 이번 연구의 공동 연구자인 캐서린 리차드슨(Katherine 

Richardson)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구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의 인류 활동의 급격한 확장이 거대한 자연의 힘에 맞먹는 전세계 

지구물리학적 힘을 유도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 호주 대학교의 ANU 기후변화연구소 소장이자 이번 연구의 공동 연구자인 윌 스테픈(Will 

Steffen)은 “현재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지구 자체의 역량을 위협하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인 인류세(Anthropocene)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현재 10,000년 

전에 시작되어서 농경사회 그리고 그 이후 사회들이 발전되고 번영되었던, 안정적인 

완신세(Holocene)를 밀어내고 있다. 늘어난 인간 문명의 기업들이 앞으로 천 년은 더 지속 가능한 

완신세(Holocene)의 복원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공동 연구자인 한스 조아킴 쉘은후버 교수는 기후 체계가 역사적인 기록들이 적용될 수 

있는 친숙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의 비선형 변화의 위험은 범위 밖으로 

나갈수록 증가한다.  

 

포츠담 기후영향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한 쉘은후버 교수는 이어서 “관찰된 초기 기후 변화는 전세계 

빙하가 녹아 형성한 북극해의 여름 바다 얼음의 증가와 지난 10-15년 동안 해수면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접근법이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완벽한 지도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행성 관리 범주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연구의 공동 연구자 이자 미네소타 대학교의 환경연구소 소장인 조나단 폴리 교수는 “이러한 

범주 안에서, 인류는 우리의 미래 발전과 복지를 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비록 매우 

초기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행성의 안전 공간을 위한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지도 범위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연구의 중심은 이런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온건하고 지속적으로 사회가 발전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4일자 네이처 특집 기사: “인류의 안전한 생존 공간” 및 각 개인들의 의견과 독자들 반응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nature.com/news/specials/planetaryboundaries/index.html  

 

전문 기사: “행성 경계: 인류 생존을 위한 안전한 공간 탐색”과 비디오 인터뷰, 그래픽 자료, 기타 

배경 자료들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stockholmresilience.org/planetary-boundaries 

 

인터뷰와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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